
닛신보의 데님 -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로 

일관 생산체제를 만들어 키워 

 

닛신보는 데님을 가장 중요한 사업아이템의 하나로 선정하여 앞으로 계속 

신상품을 개발하기로하고 이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하여는 원사의 방적에서

부터 경사의 염색, 제직, 마무리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제(一貫生産體

制)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고꾸(四國)의 도꾸시마현(德島縣)에 

있는 자(子)회사인 “닛신(日新)데님”을 중간 핵심으로 하는 생산체제를 구축

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원사의 방적은 아이찌현(愛和縣)의 나고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오까자까시

(岡崎市)의 하리자끼(針崎)공장과 일본해에서 멀지 않은 도야마현(富山縣) 도

야마시에 있는 도야마공장의 9,000추로 담당하고, 닛신데님의 3,000추는 장식

사(裝飾絲: fancy yarn)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실을 개발·생산하기로 

하였다. 링정방사는 자체 생산시설로 일관 생산할 수 있지만, OE사는 타사 

제품을 구입하여 염색, 가공하게 된다. 

생산된 경사용 원사는 닛신데님에서 도맡아 로프·염색(rope dyeing)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로프·염색기를 자체 기술로 특수하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

다. 

선염(先染)된 원사는 닛신데님의 직기 108대와 도꾸시마현에 있는 도꾸시

마공장의 48대를 합쳐 도합 156대로 데님을 제직하게 된다. 이 닛신데님은 

1999년에 품질 보증기준 ISO 9001의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범위는 면방적, 

인디고 염색, 제직 및 가공에 이르는 전 공정과 데님 소재의 설계·개발 및 

제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닛신보는 원사의 방적단계부터 차별화하기 위하여, 금년(2002년) 여름에 도

야마공장에 호와(豊和)공업의 “슬라이버·투·얀(sliver to yarn)방식의 링정방

기를 도입하였다. 이 정방기는 조방공정을 생략하여 기계 뒷편에 4각형 공급 

슬라이버의 캔을 배치하고, 드래프트(draft)율이 매우 큰 로울러부를 통과시키

는, 컴팩트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특수정방기로서 데님용 차별화 

원사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데님은 손꼽히는 내셔널·브랜드(national 

brand)기업으로 공급될 것이며, 두꺼운 직물의 경우 데님 소재가 35%, 유니

폼 소재가 35%의 시장 셰어(market share)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면을 비롯한 모든 셀룰로오스 섬유에 초저온(超低溫)의 액체 암모니아 처

리를 하면 액체 암모니아가 섬유내부까지 침투하여 기체로 되면서 섬유구조

의 속부터 부풀려 섬유에 존재하는 스트레스를 해소, 섬유구조가 릴렉스

(relax : 긴장을풀다) 상태로 재배열되게끔 하여 소프트한 태와 우수한 이지케

어(easy-care)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데님에 한 “닛신보 

수퍼 소프트”는 내세탁성, 방취성(防臭性), 치수안정성 뿐만 아니라 본래의 

강도도 유지하는 등 그 성능이 우수하여, 많은 수요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

다. 

또한 고급 코튼의 유연한 맛은 한층 더 우아하고 고상해 가정에서 세탁을 

반복해도 변하지 않으며, 이 같은 태와 깊은 색감이 디자이너·브랜드

(designer's brand)나 고감도 브랜드에서 높이 평가되어 유럽으로의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닛신보는 유럽의 고감도의 브랜드용으로 “수퍼 소프트”

를 한층 더 진화시킨 고부가가치 가공 소재로 개발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판매고의 20%까지 수출을 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의 데님 판매상황을 살펴보면 손꼽히는 내셔널·브랜드인 멘

즈·베이식·라인(men's basic line)이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매가 늘



지 않고 있지만, 도매상 또는 도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종합 어패럴사들과의 

거래는 그런 대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구시대적(舊時代的) 희귀(稀貴)한 중고(中古)옷 같은 빈테이지

(vintage) 진즈 붐이 1997년에 사라진 후로, 굴지의 내셔널·브랜드의 베이식

·라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객의 기호나 개성에 따라 독특한 상품만

을 골라 파는 “쎌렉트·숍(select shop)”이 독자적으로 기획하는 PB(private 

brand)상품, 수입·브랜드(import brand) 등의 경우 소비자의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소재를 요구에 따라 원사, 염색, 제직 및 마무리 가공 등의 각 단계에

서 차별화가 요구되고있다. 

그런데 원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혼슈(本州) 중부지방 일본해 

부근의 도야마공장, 중·남부 태평양 부근 아이찌현의 하리자끼공장과 시고

꾸의 닛신데님에서 생산되고, 사염은 닛신데님이, 제직은 닛신데님과 그 근

처의 도꾸시마공장이 담당하고, 가공은 닛신데님과 닛신보가 직영하는 미아

이(美合)가공공장(액체 암모니아가공)에서, 신상품 개발은 닛신데님과 도야마

공장이 맡고 있다. 

이처럼 생산, 유통 및 관리 뿐 아니라, 교통 및 통신 문제 등도 닛신데님

이 중간 핵심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교통이나 통신 관련 “인프라(infra : 

infrastructure)가 잘 구축됨으로써 지리적 불편을 극복한 생산체제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겠지만, 각 공장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투철한 책임감으

로 서로 협력하는 일관생산체제가 원활히 수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